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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Focus

우리는우리의일그러진모습을매일보고도일그러진모습으로보지않는다. 매일매일보니늘같은모습으로보인다.

그러나오랜만에보는사람들은우리의일그러진모습을보고알게된다. 우리는우리가너무너무잘사는나라로생각한다.

힘든일은하인을시키고지저분한일은하녀를시키고옛날양반시대로돌아간듯하다.

1 0여년전, 전세는살아도차는있어야한다고너도나도차를사더니이제는경차를타면측은하게보는시대다. 용기없이

는 탈수없는차가 경차가되어버렸다. 너도나도기름한방울안나오는나라에서중형차, 대형차로 바뀌는추세다. 그런데

이제는한계단높아져대형차는외제차로바뀌어가고있다. 한번교통사고라도나면몇천만원을물어내야하고보험에는외

제차와의사고시부담하는항목이따로있단다.

우리는진정부자라서점점좋은차를타는가, 기름한방울안나는나라가기름값은천정부지로올라가는데….

요즘 건축사는 돈을많이버는 士자의 부정적통계에서조차빠졌다. 고려할만한가치가 없어서일 것이다. 그래도우리는

우리의모습이돈잘벌때, 돈잘쓸때에서조금도후퇴하는모습을볼수없다. 아니면숨길수밖에없는사회풍토때문인지

도모른다.

몇년전만해도직원 4 ~ 5명이면영세한편이고최소 1 0명은되어야했다. 그런데지금은잘나갔던건축사도 2 ~ 3명은괜찮

은편이다.

정부가 우리의 G D P를 1 6 , 0 0 0불이라니 건축사도 그 수준으로 생각하나 보다. 16,000불로 똑같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

랴!

한때싸구려건축설계로치부되던다가구, 다세대설계는정부의정책에밀려눈씻고찾아보기조차힘들다. 경제성이없어

지을수없기때문이다. 마치누가저인망으로치어까지긁어간바다밑처럼.  

일이없는만큼설계를하고자하는지원자도줄어들고일을통하여경험을가질기회조차없으니우리는풍전등화(風前燈

火)와같은시기에살고있는데, 이러한현실을언제까지침묵으로만끌고가려는지 안타깝기만하다. 인증제를하여외국회

사가몰려오면큰사무실도큰일이다. 건축사들만통화가치를반으로낮출수도없고….

건축사만이라도현실을바로보고대책을논의하는지도자가필요하다. 사회에휩쓸려가다보니주5일제근무로한달에 2 0

일 일하기도 바쁘다. 30일 일해도 살기 힘든 세상에 배곯으며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야 한다. 선진국에서조차 주 6일 근무를

자청한다는기사까지나오는데노는것싫은이없고잘먹고좋은차타는것싫은사람있겠는가.

매일뛰어오르는집값에오르는세금, 땅에떨어진기초질서와공직자들의끊임없는비리는힘든건축사들의마음을더욱

더허탈하고쓸쓸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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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일그러진자화상

Our Twisted Self-por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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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우리는경차를타도, 힘들고더러운일을마다않는가슴이행복한사람이될는지….

‘7 0년대말네덜란드가인구천만명에자전거가 1 , 4 0 0만대였던시절나는잠시그곳에서건전한인간과건전한사회와건전한국가

를보았다.

유럽경제가아주아주힘들었던그때그들은검소하고절제된생활습관으로위기를잘넘기는천국의모습을보여주었다.

북해유전이있는산유국인데도국민차는6 0 4 c c다. 아우토반을국민차를타고달린다.

자전거도로, 자전거신호, 자전거의생활화는생활에서국민을건강하게하고검소한습관을가지게한다.

우리는이제가식의옷을벗고참모습을보여야한다. 참모습을보고함께노력하여이어려움을견딜수있도록국가를비롯하여모

든단체의지도자가모범을보여야할때이다. 

건축사의아픔을아는이얼마나될까. 현실을알면일을수주못할까봐위장술만늘어간다.

우리는모든기준을하향조정할때가되었다. 자체적으로씀씀이를줄이고부담을줄여야한다. 있는자만살고없는자가죽은다음

에는있는자가죽을차례이기때문이다. 모두가함께살수있는지혜로운사고가필요할때다.

건축사가몇명씩합종연횡(合從連衡)하여합치는모습은살아남기위한몸부림이지만조금더시간이흐르면건축사의수가직원의

수보다많을지도모른다.

과부가과부사정을알고홀아비가홀아비사정을안다고했다. 건축관련모든협회지도자들은회비조차못내는회원들의사정을알

아야하며어려워도회원들이협회를떠나지않게힘이될수있도록체질을바꾸고지출도과감히줄여회원의부담을덜어끝까지회

원과고락을함께하는협회가되어야할것이다.

건축사, 식구는많고먹을것은없는안타까운현실

건축사의살길찾기, 협회가앞장서야

경차는용기없인탈 수 없는차가되어버린우리의현실

현실정확히보지않으면건축사단체부도위기올수도




